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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다 회장을 중심으로 전국최고협의회
2022년 12월 21일
 
‘대장군의 마음’ 강하게 청년·개가(凱歌)를
 
 (
내년을 창가사제
(
創價師弟
)
의 개가
(
凱歌
)
로 장식할 것을 약속한 전국최고협의회
. (
학회본부 별관에서
) @seikyoonline.com
)


전국최고협의회가 어제 20일, 도쿄(東京) 시나노마치(信濃町)의 학회본부(學會本部) 별관에서 열렸다. 여기에는 하라다(原田) 회장, 하세가와(長谷川) 이사장, 나가이시(永石) 여성부장을 비롯해 4부·각 방면 대표가 참석. 내년 ‘청년·개가의 해’의 홍교확대, 인재육성, 교학운동 등에 대해 토의했다.
 
이케다(池田) 선생님은 메시지를 보내, 다사다난한 시대에 있어서 이 1년을 승리로 넘은 전 동지의 분투에 감사. 내년을 향한 출발에 즈음해 마음에 물들이고 싶은 어성훈(御聖訓)으로서 시조 깅고(四條金吾) 부인의 니치겐뇨(日眼女)에게 주신 “대장군(大將軍)의 마음(心)이 약(弱)하면 따르는 자(者)도 보람이 없으며”(어서신판1543·전집1135)를 배독했다. 이것은 근년의 연구 성과를 근거로 해, 어서신판(御書新版)의 편찬에 즈음해 ‘대장군’의 뒤에 ‘마음(心)’의 한 글자가 가필된 어문(御文)이다.
 
선생님은 바로 ‘마음이야말로 소중’하며 일체는 ‘대장군의 마음’으로 결정된다. ‘장(長)의 일념’ ‘지도자의 신심(信心)’으로 결정된다. - 이것이 법화경(法華經)의 병법(兵法)의 극의(極意)다, 라고 강조.
 
이어 “활이 약(弱)하면 활줄은 느슨하고, 바람이 약하면 파도가 작음은 자연(自然)의 도리(道理)니라.”(신판1543·전집1135)를 배독하고, 불이(不二)의 우리들은 ‘대장군의 마음’을 강하게 결합하여, ‘광선유포(廣宣流布)’ 즉 ‘세계평화(世界平和)’를 향해 절대승리의 활을 만만하게 팽팽히 당겨, ‘입정안국(立正安國)’ 즉 ‘민중안온(民衆安穩)’을 향하여, 청년·개가의 파도를 장대(壯大)하게 일으켜 넓혀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끝으로 본초(本抄)의 맺음말에 있는 “나이는 젊어지고 복(福)은 쌓일 것이외다.”(신판1543·전집1135)를 배독하고, 전(全) 동지가 더욱 건강장수(健康長壽)하고 젊게, 무량무변(無量無邊)한 대복운(大福運)에 감싸여 가기를 함께 기원하자며, 메시지를 맺었다.
 
하라다 회장은 어디까지나 ‘불법(佛法)은 승부(勝負)’이며, 광선유포는 부처와 마(魔)와의 싸움이라고 말하며 “진에(瞋恚)는 선악(善惡)에 통(通)하는 것이니라.”(신판742·전집584)를 배독. 광포(廣布)의 리더는 강한 기원으로 신심(信心)의 이검(利劍)을 연마하고 정의로운 투쟁심(鬪爭心)을 분기(奮起)시켜 마군(魔軍)과 싸 소중한 동지들을 격려하고 고무(鼓舞)하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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